
“슈퍼비전 AI 위한 겹눈모방 반도체 개발한다”
지스트,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 주관기관 선정

- 총사업비 69억 원, 한국에너지공대, 한국광기술원, 네패스, 한국알프스 등 협력
- 광주 전략산업인 광산업과 AI산업 동시 견인 기대… 지역경제에 활력 더해

▲ 슈퍼비전 AI를 위한 겹눈모방 뉴로모픽 반도체 구조도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직무대행 박래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에서 ‘슈퍼비전 AI를 위한 겹눈모방 뉴로모픽 반도체’를 주제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총사업비 68.75억 원(국비 55억 원, 지방비 13.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3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스트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광주․전남이 함께하는 ‘초광역 협력형’으로 사

업을 추진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광기술원, ㈜네패스, ㈜한국알프스, ㈜사

피온코리아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지스트는 과기부 수요조사 대응, 사전기획 추진, 특허트렌드 분석 등을 거친 후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업의 전문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전문가 컨설팅 내

용을 반영해 ‘슈퍼비전 AI를 위한 겹눈모방 뉴로모픽 반도체’를 지역혁신 핵심 테마

로 선정했다.

작년 수요조사에서 지스트는 광산업과 인공지능산업을 연결해 ‘시각지능 반도체’를 

주제로 제안했고, 광주․전남 역량 및 국내외 환경분석, 전국 혁신 주체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해당 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이 사업에서는 기존 인간의 시신경의 한계와 폰노이만 구조가 가지는 한계를 모두 



극복하기 위해 곤충의 원초적인 시신경망을 모방함으로써 저전력과 고연산 능력을 

갖춘 뉴로모픽 반도체를 설계‧개발할 계획으로, 기존 광산업을 통해 축적된 렌즈 

설계, 화합물반도체 공정, 이미지센서 기술 등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이

다.

이 사업은 기존의 광주 전략산업인 광산업과 인공지능산업, 그리고 전남 청색기술* 

산업을 접목하여 광산업과 인공지능산업을 동시에 견인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 청색기술 : 자연의 원리를 차용하거나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기술

특히 올해 시작되는 지스트-삼성전자 반도체 계약학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광주광

역시가 추진하는 지스트 시각지능 반도체 첨단 공정 팹 구축, 인공지능산업융합사

업단(AICA)의 국산 AI반도체 실증센터 시설 등과 연계되어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의 연구책임자인 지스트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송영민 교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광주․전남 상생 1호 공약인 ‘AI반도체’와 관련된 R&D사업이 선정됐다.”면서 

“본 사업이 단순한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참여기관, 협력기관, 기업 등과 함께 지

역산업에 활력을 더하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